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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반 선생님

_강다혜

우리 반 선생님의 이름은 

한보현 선생님이시다.

우리 선생님은 

햄버거 옷을 입었을 때 

제일 귀여우시다.

선생님은 수학을 잘 가르쳐 주신다.

우리반 선생님이 최고다!✌

그림 강다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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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학교 옥련초

_고은

 

우리 학교 옥련초는

5층짜리 건물이야.

그리고

우리 학교 교목인

느티나무,

우리 학교 꽃인

개나리꽃

개나리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

내 마음도 개나리꽃처럼 

활짝 피어져.

그림 고은



8  /



8  / 9

꿈을 키우는 옥련동 작은 도서관

_김서윤

책을 펼칠 때마다 

내 꿈도 커나간다.

조용한 의자 위에 앉아서 

책을 한장 넘길 때 마다 

새로운 세상이 열린다.

작은 도서관이지만 

커다란 내꿈

그림 김서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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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들의 마음 정리소

_김지원

가끔씩 능허대공원에 간다.

산책로에서 걷고 오시는 어르신분들을 자주본다,

아, 알았다 걷는 이유를,

시끄럽던 세상은 잠시 넣어두고

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인 거 같다.

그림 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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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량산에 부는 바람

_김지음

바람 한 줄기, 산나무를 타고

맑은 숨결이 숲을 흔든다.

청량한 하늘 아래,

솔잎마다 햇살이 춤추고,

계곡물은 노래처럼 흘러내린다.

이처럼 좋은 점이 많은 청량산은,

단점도 있을까?

그림 김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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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고양이

_노하윤

가로등 밑, 조용한 그림자

이름없이, 집없이 달빛 따라 걷는다.

쓰레기틈 생명하나 고요한 울음

세상은 차갑지만 그 눈빛은 따듯하다.

그림 노하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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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싹공원

_이지민

조용한 아침 햇살아래 

작은 새들이 노래부르며 

인사한다.

바람도 살랑거린다.

아이들의 들뜬 소리도 

안들리는 

아주 고요한 아침이다.

그림 이지민



18  /



18  / 19

나만의 행복 카페 쉼터 커피 cook

_전서현

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

옥련초 앞에 있는 커피cook 카페.

사장님이 친절하고 음료가 맛있다.

음료 먹으며 길을 걸으면 

마음이 편해진다.

나만의 행복 카페쉼터 

그림 전서현



20  /



20  / 21

가면 좋은 옥련시장

_정담희

배고프고 출출할 때 가면 좋고

싱싱한 해산물 찾을 때 가면 좋고

구경하면서 사는 것 하려고 가면 좋고

추울때 먹고 싶은 음식 찾기도 좋고

그림 정담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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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노소 놀이터

_정별하

옥련시장에 가면

노릇노릇 떡들도 있고

따끈따끈 어묵도 있고

보들보들 찐빵도 있고

쫀득쫀득 떡볶이도 있고

새콤달콤 과일들도 있고

싱싱한 야채들도 있고

매일매일 북적북적한 

우리 동네 옥련시장

그림 정별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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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련동 할머니 할아버지네 핫도그집

_조은유

다이소 옆으로 가면 맛있는

핫도그가 기다리고 있다

바삭바삭한 오리지널 핫도그

쭉~~~ 늘어나는 치즈 핫도그

와플도 기다리고 있다

생크림 와플

초콜릿 와플

아이스크림 와플

거기에

노~란 계란빵까지

그림 조은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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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들의 쉼터, 능허대 공원

_탁은채

능허대 공원에 가면

메모리 게임도 있고

능허대 공원에 가면 

화장실이 있어

집을 왔다갔다  

안 해도 된다

능허대 공원에 가면 

운동기구가 있어 

사람들이 

좋아한다

능허대 공원에 가면 

배드민턴 치는 곳도 

편리하다

그림 탁은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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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하고 특별한 능허대 공원

_김리호

옥련동에는 가볼 만한 곳이 많고 

특별한 경험들은 즐거움을 주겠지만.

생일에 한 번씩 받는 그런 장소 말고 

나의 일상 속에 함께 하는 

재밌는 곳 

안전하고 재밌는 

능허대공원 

그림 김리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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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2m의 청량산

_김주환

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

청량산은

길이 아주 좋게 만들어져 있고

시원하고 다람쥐도 볼 수 있고

매일 가도 즐거운 청량산으로

와~보세요!

그림 김주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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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떡

_박진우

옥련시장에 있는 호떡집

거기의 호떡은 여러가지의

호떡이 있다 

웃는 얼굴과 친절한 모습,

항상 웃는 얼굴로 반겨주신다

그림 박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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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한 옥련초

_이도영

옥련초등학교는 

행복합니다

옥련초등학교는

좋은 학교입니다

그림 이도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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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학교

_이승훈

우리학교는 

반도 많고 운동장도

엄청나게 크다 그래서

나는 중학생이 되어서도

옥련초등학교에 다니고 싶다!!

그리고 가장 중요한거!!!! ! ! !

급식 엄청 맜있다!!!! ! !  

그림 이승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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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 분식집

_이찬빈

내가 좋아하는 떡도날드

치즈볼, 떡볶이, 순대

소떡소떡, 오뎅, 닭꼬치

피카츄 돈까스가 있어서 

좋다

그 중에 최고는

치즈볼

그림 이찬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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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학교

_최은율

우리 학교는 좋다

우리 학교는 넓다

우리 학교는 급식이

맛있다

우리 학교는 좋다

그림 최은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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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싹공원

_한태준

우리 새싹 공원은

더운 날에 물놀이를 할 수 있다

그냥 놀 수도 있다

학교와도 가까워서

새싹 공원이 좋다

그림 한태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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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 운동장

_이즈마일

우리 학교 운동장은

엄~ 청 크다

축구도 할 수도 있고

달리기도 할 수도 있고

줄넘기도 할 수 있는

엄~청 큰

우리 학교 

운동장

나는 우리 학교

큰 운동장이

너~무 좋다

그림 이즈마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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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련시장

_최노아

떡집도 있고

꽈배기도 있고

튀김도 있고

어묵도 있고

먹거리가 많은 

옥련시장

추억이 깃든 곳

그림 최노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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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련시장

_조한결

학교앞에 있는 옥련시장

옥련시장은 맛있는 것이 많다.

옥련시장은 1걸음마다 

웃음이 가득하다.

그림 조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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떡도날드

_김지훈

매일매일 우리보다

일찍 일어나서 열심히

맛있는 걸 만드는

떡도날드

그림 김지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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